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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서

지하철은 현대인에게 없어서는 안 될 수송수단이다. 가끔씩 발생하는 지하

철 안전사고는 우리를 안타깝게 한다. 많은 사고들이 그렇듯 예방할 수 있었

던 것들이 많기 때문이다. 우리가 주목한 사고유형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

의 틈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약자들의 실족 및 추락 사고이다.

지하철은 역(驛)으로 들어올 때 승강장과 완벽히 밀착해서 들어올 수 없

다. 또한 직선 또는 곡선을 이루며 진입하기 때문에 이격거리는 50-300mm

로 역마다 다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설치된 지금의 안전발판은 설계방식

이나 구동방법이 역마다 제각각이고, 제 역할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완벽하게 틈을 막지 못하거나, 오히려 발판자체가 밑으로 꺼져버리는 

현상 등이다. 그래서 노약자나 어린이부터 휠체어나 전동차를 이용하는 장애

인, 거동이 불편한 환자까지 많은 교통약자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다.

위와 같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우리가 고안한 시스템은 높이가 

500mm인 도어를 지하철 교통약자석 쪽 문에 설치하는 것이다. 이 도어는 

안전발판의 역할을 하며 도심 축에 횡 방향으로 경첩이 있어 접힐 수 있다.

발판이 틈을 다 덮기에 지하철과 플랫폼의 이격거리에 관계없이 통일된 방

법으로 안전발판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안전발판의 동력원은 기존 지하철 

문의 동력원을 이용한다. 이 아이디어는 현대자동차에서 개발한 ‘천사의 날

개’ (통학버스 운전자나 외부 운전자가 어린이들의 승-하차 시 차량 문의 개

폐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스펀지로 제작한 접이식 안전장치)로부터 얻었다.

사실 지하철을 이용할 때 틈을 항상 확인하며 이용하는 사람은 많이 없다.

하지만 교통약자들에게 틈으로 인한 사고는 치명적일 수 있다. 우리가 고안

한 안전발판은 틈을 줄이는 것이 아닌 틈을 없애는 것이므로 걱정 또한 없

앨 수 있다.


